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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 론   

많은 사람들이 바이오 혹은 의료 빅데이터라고 

할 경우에 유 체 데이터만을 가장 먼  떠올린

다. 실제로 human genome project의 성공 인 수

행이후로 방 한 양의 인간 유 체 데이터가 생

성되기 시작하고 있으며, 2014년 기 으로 미국 

로드 연구소 한 곳에서만 1년에 10 peta bytes

의 유 체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을 정도이다. 그

러나 유 체 데이터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들이 

사람의 건강상태를 악하는 데 필요한데, 통

인 병원의 진료 기록 외에도 SNS, 환경, 운동

량, 양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새롭게 부각되

고 있다[1]. 과거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산화되어 

있지 않아서 활용이 힘들었으나, 진료 기록만 하

더라도 국내의 경우 이미 형종합병원들이 자

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진료 기록을 

산화하여 장한지 10년이 넘었고, 2014년 기

으로 체 의료기 의 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

률이 92%에 달하고 있다. 이러한 진료 기록 산

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

평가원에서도 다양한 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진행

하고 있는데, 표 인 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

100만명 국민 코호트를 공개하 고[2], 건강보

험심사평가원은 의료보험청구 데이터 근에 

한 API를 개발하여 공개하 다
[3]. 진료 기록 외에 

일상생활에서 생성되는 운동량, 식이 정보 등에 

한 데이터들은 최근 들어 격히 발 하고 있

는 웨어러블  IoT 장비로 인해서 필요한 데이

터들을 손쉽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고, 애 의 

Apple HealthKit 등과 같은 랫폼이 개발됨에 따

라 장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었다. 한 날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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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 같은 외부 환경 데이터도 정부 3.0 정책에 맞

춰서 외부 공개가 진행됨에 따라 수집할 수 있게 

되었다. IBM에서 발표한 인포그래픽에 의하면 

한 개인이 평생 만들어내는 건강 련정보는 병

원 진료 기록이 0.4 tera bytes이고, 빅데이터로 알

려진 유  정보가 6 tera bytes인데 반해, 일상생

활  외부 환경 데이터가 1,100 tera bytes에 달

한다고 보고하고 있다. 

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헬스 어 빅데이터의 국

/내외 최신 동향에 해서 소개하고, 해결해야 할 

이슈들에 해서도 간단히 지 하고자 한다. 

2. 외국 정부 동향

2.1 미국

미국은 재  세계에서 헬스 어 빅데이터 

연구를 가장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나라이다. 미

국은 고질 인 고비용 의료체계로 인한 재정 낭

비에 직면해 있는데, 2013년에 발표된 맥킨지 보

고서에 의하면 빅데이터 기술을 미국의 보건의료 

분야에 용할 경우 300조에서 450조의 비용을 

감할 수 있다고 상하 다. 이런 측을 바탕으로 

헬스 어 빅데이터를 정책 으로 지원하면서 여

러 정부 기 들이 R&D 산을 투자하고 있다. 

우선 체계 인 헬스 어 빅데이터 지원을 해 

미국 국립 보건원(National Institute of Health, 

NIH)에 데이터 과학 책임자를 임명하 고, 빅데

이터 연구 분야를 세분화하여 NIH BD2K (NIH 

Big Data to Knowledge, http://bd2k.nih.gov) 센터

를 12개 설립하여 올해 3천2백만 달러를 투자하

고, 향후 10년간 지속 인 투자를 확약하 다. 

NIH 외에도 미국 보건부 산하 ONC (The 

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

Information Technology)에서도 기 의 미션  

하나로 유 체,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, 환자 는 

소비자가 생성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헬스 어 

빅데이터 분야를 선정하여 발표하 다. 미국 식

약처에서도 빅데이터 기반 의약품 부작용 감시 

로젝트인 ‘Mini-Sentinel’을 2008년부터 추진하

여 환자의 의료비 지불기록을 분석하여 효율 이

고 빠른 의약품 감시를 추진하고 있다. 2014년 

Patient-Centered Outcomes Research Institute는 

미국에 거주하는 3천만명을 상으로 보험청구 

데이터, 액검사 데이터, 과거진료기록 등을 수

집하여 아스피린의 심장질환 방 여부를 알아보

기 해서 천만달러를 투자하는 로젝트를 시작

하기도 하 다. 

2015년 1월에는 백악 에서 Precision Medicine 

Initiative를 발표하여 개인의 건강을 한 맞춤형 

정보(유 자, 환경, 생활양식의 개인별 차이를 반

한 치료법 제안 등)를 제공하는 연구를 시작하

다. 단기 으로는 개개인의 유 자, 환경, 생활

방식을 고려한 맞춤화된 치료법을 개발하고 약의 

부작용을 이는 연구를 진행하고, 장기 으로는 

이 로젝트에 자발 으로 지원한 100만 명 참여

자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

시스템을 마련하는 연구이다. 이를 해 빅데이

터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데이터 

수집/ 장/분석/활용의 모든 단계에서 IT기술을 

활용하도록 하 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한 노력

도 강조하 다. 이 로젝트의 일환으로 2015년 

8월 미 식약처는 precisionFDA 로젝트를 발표

하 는데, 신약이나 치료법 개발에 활용되는 유

체, 환자 데이터를 연구자에게 공개하는 클라

우드 랫폼을 개발하는 과제이다. 

연구비 투자 외에 정책 지원을 한 활동도 활

발히 진행되고 있는데, 표 인 로 빅데이터 

분석에 항상 지 되는 개인정보 보호  보안 문

제를 해 백악 에서 2014년 5월 “Big Data: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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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izing Opportunities, Preserving Values”라는 보

고서를 발표한 것을 들 수 있다[4]. 이 보고서는 

빅데이터 활용을 한 개인정보 보호  보안 이

슈에 해서 반 으로 검하고 세부 가이드라

인을 제시하고 있다. 특히 의료 분야에 해서, 

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여 염병으로부터 매우 

취약한 조산아들에 해 발견하기 힘든 체온, 심

장박동 등의 미세한 변화 등을 발견하여 염병 

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와 의료기 의 의약

품 오남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리하여 세 을 

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를 들었다. 

2.2 영국

국 CEBR (Centre for Economic and Business 

Research)의 2012년 자료에 의하면 국의 경우 

보건의료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가치는 2017년까

지 5년간 총 204억 운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

으며, 4,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

망하 다. 따라서 국 보건성도 국가에서 운

하는 국 보건의료 체계의 특징을 살려 국 

체의 약국, 병원의 처방 데이터를 DB화하 고, 

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 건강 측 사업을 

수행하고 있다. 한 2012년 말 Genomic England 

사업의 일환으로 100,000 genomes project를 발표

하여 국인 10만 명의 유 체를 분석하여 진료 

기록과 결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진행하고 있

는 이다. 

2.3 EU

EU는 “Data Open Strategy”를 2011년에 발표

하면서 빅데이터 처리기술 R&D에 2013년까지 2

년간 1억 유로를 지원하 다. 이어서 2023년까지 

10년간 보건의료향상을 한 뇌 연구 로젝트인 

Human Brain Project에 10억 유로를 투자하 다. 

미국처럼 빅데이터의 정책  지원을 해 

2014년 7월에는 유럽 원회 명의로 빅데이터의 

잠재력을 유럽의 경제 개발에 활용하기 해 회

원국들의 정책 개발을 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

하 다. 

3. 국내 정부 동향

국내에서도 헬스 어 빅데이터에 한 지원을 

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 다. 2011년에 발표

한 국가정보화 략 원회의 ‘빅데이터를 활용한 

스마트정부 구 (안)’에서 (그림 1)과 같은 빅데

이터를 활용한 과학기술·의료 선진화계획을 발표

하 다. 해당 안에서는 DNA·의료 데이터 공유 

 활용 진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시  실 을 

목표로 하여, 폭증하는 바이오데이터의 수집·

리  분석을 바탕으로 의료데이터와의 연계 시

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 다. 

2012년에는 계부처합동으로 마련한 ‘빅데이

터 마스터 랜’에서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

민 건강증진을 핵심 과제  하나로 선정하 다. 

해당 과제는 DNA, 진료기록, 질병정보의 융합 

분석을 통한 건강정보 진단과 질병 발생 가능성

의 측  암 ·당뇨 ·비만 등 100여개 질환의 유

 험도를 측하며 맞춤형 사  방 서비스 

제공을 추진하기로 하 다. 

2013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는 빅데이터 시범

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, 2013년 선정 6개 과제 

 3개 분야가 보건의료 분야(질병주의 보 서

비스, 의약품 안 성 조기 경보 서비스, 심실부정

맥 측 등 의료서비스) 이었으며, 2014년 선정 

과제 4개 과제에도 보건의료 분야가 1개 (국민 

질환 특성 분석을 통한 맞춤형 유의질병  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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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,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정부 구현(안), 2011

(그림 1) 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 방안

정보 제공 서비스)가 포함되어 있는 등, 활발히 

지원을 하고 있다. 그 외에도 여러 정부부처에서 

헬스 어 빅데이터 산업 발 을 해 ICT 힐링 

랫폼 과제, 개인건강기록 기반 개인 맞춤형 건

강 리 시스템 개발 과제 등을 진행하고 있는 등 

다양한 헬스 어 빅데이터 R&D 과제를 지원하

고 있다. 

4. 헬스케어 빅데이터 최신 사례

세계 유명 IT 기업체에서도 차세  사업으로 

다양한 헬스 어 빅데이터 서비스와 솔루션을 개

발하고 있는데, 이  가장 기술 ·사업 으로 두

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IBM의 Watson이다. 

IBM Watson은 Wellpoint와 같은 미국 형보험

회사를 비롯하여, MD Anderson 암센터, Memorial 

Sloan Kettering 암센터, Cleveland Clinic 등의 세

계 인 의료기 , 뉴욕 게놈 센터와 같은 유 체 

연구소를 포함하여, 미국 보훈청과 같은 공공기

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2014년 미국

종양암학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IBM Watson이 

다양한 암종 ( 장암, 췌장암 등 9개 암)에 해

서 83% ~ 100%의 진단 정확도를 보일 정도로 우

수한 성능을 보 다
[5]. 한 2015년 8월에는 성능

을 향상시키기 해 의료 상 분석 문업체인 

Merge를 10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부족한 부분

을 계속 채워 나가고 있다.

다양한 스타트업들도 헬스 어 빅데이터 분야에 

띄어들었는데, 이러한 트 드로 인해 RockHealth 

(https://rockhealth.com/)이라는 헬스 어 문 스

타트업 지원 펀드도 운 되고 있다. 여러 스타트

업들 에 헬스 어 빅데이터 사업과 련해서 

가장 성공 인 회사  하나는 Flatiron Health 

(http://www.flatiron.com/)를 들 수 있다. Flatiron 

Health는 OncologyCloud라는 제품을 통해 병원

과 의사, 환자를 상으로 암 진단  치료 련 

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, 자의무기록에 



정보처리학회지 제22권 제4호(2015. 7)26

기록되어 있는 방 한 비정형 데이터를 실시간으

로 처리하는 기술에 장 을 보이고 있다. 재 미

국 내 천7백 개 이상의 의료기 에 서비스를 제

공하고 있으며, 매달 4십만 명 이상의 암환자가 

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. 

국내의 경우에도 삼성SDS와 KT의 유 체서비

스 사업을 포함하여 기업들이 차세  성장 동

력사업으로 헬스 어를 선정하여 큰 투자를 하고 

있으며, 외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빅데이터 헬

스 어 문기업들 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있

다. 그 에서도 뷰노(http://www.vuno.co/), 클디 

(http://www.cldi.io/)가 표 인데, 두 회사 모두 

deep learning 기술을 이용한 의료 상 데이터 

분석을 진행하고 있다. 

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체 으로 보

유한 헬스 어 빅데이터를 SNS를 포함한 여러 

외부 데이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국민 서비스를 

제공하고 있다. 그  표 인 것이 Google의 

Flu Trends와 유사한 국민건강 주의 알람서비스 

(http://forecast.nhis.or.kr/index.do)로, SNS, 블로

그 등의 정보와 공단이 가지고 있는 진료 정보를 

통합 분석하여 인 루엔자, 병, 식 독, 피부염 

등에 해서 지역별 험도를 제공하고 있다. 

5.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

헬스 어 빅데이터 사업이나 연구의 경우 반드

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한 이슈가 제기가 

된다. 그래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국가에

서 정책 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. 국

내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, 생명윤리  안

에 한 법률 등과 2014년 12월에 방송통신

원회에서 발표한 ‘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

라인’[6]
을 통해,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노력

을 하고 있다. 해당 법률 등에 의하면 개인정보 

보호를 해 개인들에게 명문화된 동의서를 받거

나, 아니면 데이터를 익명화하여 개인을 알아볼 

수 없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. 빅데이터 분

석의 경우 개인들에게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이 

불가능하기 때문에, 데이터를 익명화하여 사용할 

수밖에 없고, 이를 해서 2015년에는 미래창조

과학부가 ‘빅데이터 활용을 한 개인정보 비식

별화 기술 활용 안내서’를 발표하 다[7]. 

하지만 해당 가이드라인들은 다양한 역을 취

하고 있기 때문에,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

료데이터에 한 가이드라인으로는 미흡한 부분

들이 많이 있다. 따라서 미국의 HIPAA (Health 

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)의 

익명화 가이드라인과 같은 의료 데이터에 특화된 

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
[8].

6. 결 론

불과 몇 년 까지만 하더라도 헬스 어 빅데

이터라고 하면 유 체 데이터, 진료 데이터 등 밖

에 없었으나, 이제는 IoT의 발 으로 인해 소  

말하는 디지털 헬스 어 시 가 열리고 있다. 기

존의 유 체 데이터, 진료 데이터들에 한 수집/

장/분석/활용에 해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

어 있지만, 여 히 데이터 표 화, API 개발 등 

다양한 이슈들이 여 히 남아있다. 한 의료기

의 정 한 의료기기보다는 부정확하지만, 웨어

러블을 비롯하여 다양한 소형화된 진단기기들이 

개발되어 의료기  외부에서도 여러 가지 건강정

보  의료정보를 본인이 직  측정할 수 있게 되

었다. 새롭게 부각되는 IoT 분야는 이제 막 시작

인 단계라 데이터 표 화도  되어 있지 않고, 

해당 데이터를 획득하기 한 open API도 없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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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황이다. 

보다 나아가 진료 데이터, 유 체 데이터, 자가 

측정 데이터 등과 같은 이종의 데이터들을 통합

하여 분석하는 기술, 개인당 1,000 tera byte 사이

즈에 달하는 방 한 양의 빅데이터를 장하기 

한 기술 등 많은 도 인 과제들이 남아 있다. 

주목할 것은 해당 과제들이 헬스 어 분야의 문

제가 아니라, 부 IT 분야의 문제들이라는 것이

다. 따라서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해서 

ICT 문가의 연구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

에, 국내 연구자들의 극 인 참여를 통해 창

기 분야인 헬스 어 빅데이터 분야의 세계선도

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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